
성서40주간(제37주간 : 티모테오 1, 2서) 
 

1. 책의 이름 

 

 티모테오 1서와 2서, 디도서는 그 내용과 특징으로 인해 사목 서간이다.  

 내용을 보면 한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들에게 참된 목자로서의 사명을 

다하기 위해서 알아야하고 지켜야할 가르침들을 폭넓게 전하고 있다.  

 즉, 교회와 교회의 직분, 제도와 조직,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 교설들과 

꾸며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자로서 하느님의 

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며 가르침을 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사목적 

서간이다.  

 따라서 이 사목 서간은 그 당시 교회의 감독직, 장로 및 봉사자의 선정 

규정이나 임명 방식을 언급하고 교회 운영 방식에 관한 확고한 가르침을 

펼침으로써 초기 교회의 제도와 교회론 적인 가르침들, 실제적인 문제들에 

대해서 알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. 

    

2. 저자와 집필 연대 

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저자가 살고 있던 시대 및 환경에 적용하여 

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. 

 가장 유력한 집필 연대는 기원 후 100년경으로 추정된다. 

 
3. 사목서간을 대하는 자세 

 

 족보 이야기, 거짓 교설 등이 난무하던 시대를(I티모1,3f) 살아가는 교회의 

사목자들에게 복음을 수호하고, 전파하며, 복음을 실천해야 할 것을 

말해주는 이 사목 서간은, 사목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평신도 사도직을 

수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모든 가치의 

혼란과 혼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,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

복음적 사명을 새롭게 쇄신시켜 주는 말씀이다.  

 

4. 티모테오 1,2서의 구조 

1티모 1,1-3,16 : 이단에 대한 경고와 교회의 규범 

1티모 4,1-6,21 : 사목자의 사명과 언행 

2티모 1,1-2,26 : 복음의 봉사에 충실하라는 당부 

2티모 3,1-4,22 : 마지막 명령 

 

5. 내용 

 
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 

 
1) 이단과 복음(1,3-20)  

 복음의 역군 사목자로서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, 티모1서의 시작에서 언급한 

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단자의 그릇된 가르침을 배격하는 



일이다.  

 
① 복음 선포는 토론이 아니다.  
② 복음 선포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표현된다. 
③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(1,19) 

 
2)교회의 규범(2,1-3,16)  
①교회의 공적 예배(참된 예배) 
② 기도를 드릴 때의 바른 자세는 (2,8f)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(2,9-11) 
③교회의 직분(3,1-16)    

  
3) 교직자의 사명과 언행( 4,1 - 6,2 )  
① 이단자들의 오류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.  
②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(4,6-5,2)  
③ 과부들에 대하여 (5,3-16) 
④ 원로들에 대해 (5,7-6,2) 

 
4) 여러 가지 권고들 (6,3-21) 

 
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편지  

 
1) 복음의 봉사에 충실하라(1,3-2,13) 

 
2) 이단자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(2,14-2,26) 
① 하느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라(2,15) 
② 교직자는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사랑의 정신(2,22-26) 

 
4) 마지막 명령(3,1-4,8) 

 
① 성서를 읽어라 
②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(4,2) 

   
성서 봉독 2 티모 4,2 
[ 말씀을 선포하십시오.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]  


